
I. 서  론

1.1 연구배경

노인성 난청에 의한 의사소통의 제약은 고령자의 

심리상태, 대인관계 및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파생시

키게 되어 노년기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이러한 문

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청력저하 과정을 

지연시키기 위한 의학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고령

자의 생활공간인 주택의 청취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건축적인 접근방법도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성능 중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의 항목은 활동공간의 적정성이나 

운동성 장애를 배려한 설계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고령자의 움직임과 안전에 대한 우려 뿐 아

니라, 일상생활에서 소통 장애로 인한 불편에 대해

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 

복지주택의 설계나 리모델링시 일반적인 운동성 장

애 뿐 아니라 노인성 난청을 겪고 있는 고령자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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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건축적인 대안이 반영되어

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청취환경 개선을 

위한 저잔향 및 저소음, 고차음 설계 기법을 제안하

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토대로 고령자 재가

보호 주거시설의 음향설계 모형을 제안하였다.

1.2 고령자주택 청취환경 개선의 필요성

고령자는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아가기를 원한다.[1] 통계청의 2022 고

령자통계 발표[2]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901만 8천명으로 전체의 17.5 %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구수로는 519만 5천 가구로 전체의 24.1 %를 차지

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특히 노인독거 비율은 2000

년 16 %에서 2022년 19.5 %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서 주거 내에서 고령자 돌봄 기능이 약화되어가고 

있다.[3] 원활한 의사전달 또한 노년기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임에도 불구하고 고령자 주택

의 설계에 전혀 고려되어있지 않아 생활에 불편함을 

주고 있다. 나아가 고주파 음을 들을 수 있는 능력 저

하로 예기치 못한 사고 또는 화재 발생 시 울리는 높

은 소리의 경보음을 잘 알아듣지 못하거나 방향을 

감지하기 어려워 위급한 상황에서 대피에 어려움이 

발생될 수도 있다.[4] 이러한 배경에서 고령자가 자신

이 희망하는 주거공간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고령자 

주거의 청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1.3 고령자주택 청취환경 개선의 접근방법

오양기 등은 청력손실을 가지고 있는 고령자와 정

상청력을 가진 사람이 잔향환경과 소음환경에 동일

하게 노출된 경우, 고령자의 청력손실이 정상청력에 

비해 음성요해도가 낮으며 듣기 어려운 정도가 심하

다는 사실을 검증하였다.[5]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규

상의 노인복지주택에서도 고령자 청력손실을 배려

한 설계가 언급조차 되지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남수 등의 연구에 의하면 65세 이상 고령자 자택 

55곳의 방문조사 결과 TV나 안내방송의 소리를 정

확하게 알아듣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 이렇듯 

잔향환경과 소음환경에서는 명료도가 현저히 떨어

지기 때문에 청취환경이나 의사소통에 지장을 주어 

고령자의 삶의 폭이나 품질을 떨어트린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오양기 등은 고령자가 생활하는 실내

공간에서의 원활한 청취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청

력손실 고령자를 위한 주택음향설계 가이드라인을 

Table 1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4]

이 연구에서는 위의 설계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하여 고령자용 주거의 청취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설계안을 제안하였다. 실내공간의 울

림을 적게 하는 저잔향설계, 소음 발생을 줄이는 저

소음설계, 그리고 발생된 소음이 거주공간으로 전달

되는 경로를 차단하는 고차음설계 등이 이 새로운 

설계안의 기본 개념이다. 제안된 설계안을 대상으로 

실제 소음원과 잔향환경을 부가하여 컴퓨터 시뮬레

이션을 수행함으로써 그 설계안의 효과를 검증하였

다. 이를 통하여 노인복지주택이나 재가보호 고령자

를 위한 주택을 설계 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설계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청력손실을 배려한 설계기법

2.1 저잔향 설계

2.1.1 용적축소 및 공간구획

고령자의 사회적 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짧

은 잔향과 높은 명료도의 음향환경이 중요하다. 우

리나라에서는 주거공간을 설계할 때 공간의 개방감

과 편의를 위해 현관, 거실, 식당과 주방을 트인 공간

으로 설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평면 특성에 의

해 아파트 거실-식당공간의 잔향시간은 0.8 s ~ 1.6 s 

수준에 이르게 되며 이에 따라 음성명료도가 현저하

Table 1. Proposed acoustic design guideline.[4]

Contents Guideline

Noise 

Environment

Unit to unit sound insulation 


≧48

Indoor 

background 

noise 

sources

Plumbing noise 

≦40

Noise from 

outdoor


≦40

Noise from ther 

units


≦40

Indoor service 

noise


≦40

Total background 

noise


≦43

Sound 

Environment
Reverberation Time RT 0.6 s ~ 0.8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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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떨어진다.[7] 고령자의 청력손실을 감안한다면 이

러한 개방형 설계(Type A)는 잔향시간을 늘리게 되

어 바람직하지 않다. 천장높이를 낮추어 용적을 축

소하거나(Type B) 개방공간을 단위공간으로 구획하

는 설계방식(Type C), 혹은 천장높이 조절와 공간 구

획을 동시에 설계하여(Type D) 각 대안의 잔향시간 

저감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Fig. 1).

2.1.2 흡음성 실내마감

용적축소나 공간구획은 잔향시간을 전반적으로 줄

이는 데에는 효과적이지만 특정 주파수 대역을 목표

로 하기는 어렵다. 고령자의 청력저하는 2,000 Hz 이상

의 고음역에서 주로 진행되고 자음의 식별이 곤란해

지며 음의 시간과 주파수 분해 능력이 떨어지는 특징

을 갖고 있다.[8] 이를 반영하여 고음 흡음성능이 뛰어

난 카페트를 바닥에(Type E), 다공질 재료를 거실과 식

당 등 주거공간의 벽체(Type F)와 천장(Type G) 마감에 

적용하였다(Fig. 2). 바닥 카페트는 낙상에 의한 부상 

위험을 줄일 수 있어 고령자 주택에 적용 가능한 방법

이다. 측벽은 900 mm ~ 1500 mm의 높이에 적용하였다. 

흡음텍스 등의 통기성 천장은 상부공간의 공진에 의한 

바닥충격음 레벨 증폭 현상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다.[9]

2.2 저소음 설계

2.2.1 소음성 주방제품의 방음구획 

소음은 정확한 청취를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

나이며 특히 고령자에게 더 영향이 크다. 세대 내 소

음성 기기의 소음은 인접 실내공간으로 전파되며[10] 

적절한 방음구획 설치를 통해 이러한 소음성 실내

기기의 소음원레벨을 저감시키고 전달경로를 차단

할 수 있다. 이에 대표적인 소음성 주방기기인 냉장

고에 대하여 Fig. 3과 같이 내부면이 다공질 흡음재

로 마감된 방음구획을 설치하였다. 방음구획 만을 

적용했을 경우(Type J)와 방음구획의 내부에 흡음재

를 추가했을 경우(Type K)에 대하여 일반적인 개방

형 냉장고 배치 상황(Type I)과 소음전파 경향을 비

교하였다. 

2.2.2 소음성 주방기구 주변의 흡음설계

소음성 주방기구의 소음저감형 설치조건 및 집중

형 레이아웃을 설계 단계에서 미리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Fig. 4와 같이 방음구획된 냉장고 옆쪽으

로 벽면과 방음구획 외부면에 불연 다공질흡음재로 

마감된 소음성 주방기구 설치 및 조리공간을 설계하

였다(Type L). 화구 주변은 기름때나 조리냄새 등으

로 오염되기 쉽고 불연재로 마감되어야 하므로 탈착

(a) Open plan, 
ceiling height 2,300 mm 

(b) Open plan, 
ceiling height 2,200 mm

(c) Divided living room, 
ceiling height 2,300 mm

(d) Divided living room, 
ceiling height 2,200 mm

Fig. 1. (Color available online) Space plan for shorter 
reverberation times.

(e) Floor carpet (f) Wall fabric

(g) Absorptive ceiling tex (h) All inclusisve

Fig. 2. (Color available online) Absorptive wall and 
ceiling plan for shorter reverberation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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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가능한 글라스울 패치를 부착하는 아이디어를 

수립하였다(Type M). 소음성 주방기구로는 레인지 

배연기구(Fume hood)를 선정하였다.

2.3 고차음 설계

2.3.1 방화피난벽 차음성능 향상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4항에 의한 방화피난벽은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피하기 어려운 경우 옆 

세대로 피난 할 수 있도록 9 mm 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든 경량구조의 벽체이다.[11] 그러나 거실 확장형 

평면의 경우 인접 세대 간의 차음성능이 매우 취약

해진다.[12]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Fig. 5의 Type O와 

같이 9 mm 및 12.5 mm 석고보드 사이에 공기층 140 

mm를 두고 글라스울 10 mm를 충진하는 복합건식벽

체를 적용하였다.

2.3.2 세대 출입구 차음 및 흡음

우리나라에는 세대간 경계벽의 법적 최소 차음성

능 기준이 있어 엄격한 성능기준 혹은 시방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13] 그러나 실제의 세대간 차음성

능은 벽체의 성능보다 계단실-현관을 통한 측로전

달 소음에 크게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14] 계단형 공

동주택은 하나의 커다란 코어를 같은 층 및 상하층

의 여러 세대가 공유한다. 공동주택의 계단실은 상

하층 및 좌우측 세대 출입문 방향으로 개방되어 있

을 뿐더러 대부분 반사성으로 마감되어 있어 음에너

지가 쉽사리 약화되지 않는다. 이렇듯 울리는 계단

실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낮은 차음성능의 현관문/

출입구를 통해 주거 내부에 유입되어 주거 내의 소

음환경을 저해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계단실 소음

의 유입으로 인해 주거 내 고령자의 청취환경이 저

해되지 않도록 Fig. 6과 같이 출입구의 차음 및 흡음

설계를 수행하였다. 

(i) Current layout (j) Sound proof box

(k) Sound proof box + absorptive material

Fig. 3. (Color available online) Design of sound proof 
box.

(l) Current layout (m) Absorptive patch 
installed around fume 

hood

Fig. 4. Fume hood and noisy cooking devices.

(n) Single layer of 
9 mm gypsum board

(o) Multi layer composite 
drywall

Fig. 5. (Color available online) Multi layer fire escape 
wall.

(p) Existing entrance (q) Double layer entrance

(r) Double layer entrance+absrption

Fig. 6. (Color available online) Sound insulation of 
entranc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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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효과 검증을 위한 시뮬레이션

3.1 실험대상 주거형

여러가지 경우의 설계안에 대하여 각 대안의 잔향

시간 및 소음레벨 저감효과를 산출하고 비교하였다. 

위의 Figs. 1 ~ 6과 같이 실험 대상으로는 가장 일반적

인 평면형 중 하나인 84타입 아파트를 선정하였다. 

Fig. 7은 실험 대상 주거형의 평면도이다. 실험 위치

는 고령자가 주거공간 내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

내며 가족과의 의사소통과 TV 시청 등 여가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거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3.2 실험방법

3.2.1 저잔향 및 저소음 시뮬레이션 

잔향시간과 내부 소음도 추정을 위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는 Odeon v15.12를 사용하였다. 시뮬레

이션 프로그램 셋업은 Table 2와 같다. 시뮬레이션 조

건 Figs. 1 및 2에서 나타낸 음원(A0)은 무지향성으로 

거실 벽에서 1 m 떨어져 있으며 음원의 높이는 1.5 m 

이다. 수음점(P1, P2, P3)은 음원에서 2 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무작위로 3개 지점을 설정하였다. 소음도 측

정용 음원은 Figs. 3과 4의 각 조건에서 지정한 소음

성 기기의 위치에 대하여 각 소음성 기기의 파워레

벨 특성[15]을 적용하였다. 저잔향 및 저소음 시뮬레

이션에 적용된 마감재료의 흡음계수는 Table 3에 정

리하여 표시하였다. 소파 등 가구류의 흡음력을 배

제한 공실 상태 기준이며, 따라서 실생활의 경우보

다는 잔향시간이 다소 길게 나타난다.

3.2.2 고차음 시뮬레이션 및 성능검증 

고차음설계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은 INSUL v9.0.24 및 Odeon v15.12 프로그램을 사용하

였다. Fig. 6의 출입구의 출입문과 이중문의 문짝 투

과손실에 대해서는 Odeon을, Fig. 5의 방화피난구의 

투과손실에 대해서는 INSUL을 사용하여 차음성능 

개선 효과를 예측하였다. INSUL의 예측조건은 Table 

4와 같다.

Full unit Living-dining-kitchen 
area

Fig. 7. Unit plan.

Table 2. Software setup (Odeon v15.12).

Temperature 20 ℃

Humidity 50 %

Number of Rays 16000

Table 3. Absorption coefficient of finishing materials.*

Finishing 

materials

Frequency band (Hz)

125 250 500 1,000 2,000 4,000

Laminate floor 0.15 0.11 0.1 0.07 0.06 0.07

Carpet 0.09 0.08 0.21 0.26 0.27 0.37

Wallpaper on 

concret
0.02 0.03 0.04 0.05 0.07 0.08

Wall fabric 0.01 0.02 0.12 0.36 0.63 0.73

Gypsum board 

(2ply) on Stud 

(9 mm)

0.15 0.1 0.06 0.04 0.04 0.05

Sound absorption 

tex (ceilling)
0.2 0.5 0.55 0.62 0.74 0.8

Gypsum board 

(2ply) sound 

proof 

compartment

0.15 0.1 0.06 0.04 0.04 0.05

Non-combustible 

sound absorbing 

board (25 T)

0.01 0.02 0.12 0.36 0.63 0.73

Glass 0.1 0.07 0.05 0.03 0.02 0.02

Interior door 0.3 0.25 0.15 0.1 0.1 0.07

Entrance door 0.14 0.1 0.06 0.08 0.1 0.1

* https://www.acoustic.ua/st/web_absorption_data_eng.pdf

Table 4. Software setup (INSUL v9.0.24).

Layer1 Layer2 Layer3 Layer4

S Single gypsum borad 9mm

T

Gypsum 

borad 

9 mm

Glasswool 

10 mm

Cavity width 

140 mm

Gypsum 

borad 

12.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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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저잔향 설계의 효과

시뮬레이션 결과, 일반적 주거형(Type A)의 경우 

500 Hz ~ 2,000 Hz에서 1.31 s에 이르는 잔향시간이 나

타났다. 이는 공동주택 내부 공간의 잔향시간 특성 

조사에 관한 기존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것이다.[16]

3.3.1 용적축소 및 공간구획

현행의 일반적인 상황 즉 거실과 주방이 개방되어 

있으며 층고가 2,300 mm인 경우 잔향시간 1.31 s이며 

층고를 2,200 mm로 100 mm 낮췄을 때는(Type B) 1.27 

s로 미미하게 줄어들었다. 반면 미닫이문을 설치하

여 거실을 인근의 주방, 출입구 등 공간을 구획하였

을 경우(Type C) 잔향시간은 1.23 s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천장높이 조절 및 공간

구획 방법을 동시에 적용하였을 경우의(Type D) 잔

향시간은 1.18 s로 더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Table 

5). 고령자의 생활패턴 중 거실에서의 TV 시청이나 

다이닝룸에서의 가족 간의 대화 등 각 해당 공간에

서의 청취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다.

3.3.2 흡음성 마감재 적용

흡음성 마감재 적용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시뮬

레이션의 결과를 표시하였다(Fig. 8). 현행의 일반적

인 상황 즉 거실과 주방이 개방되어 있으며 층고가 

2,300 mm인 경우 잔향시간 1.31 s이지만 바닥 마감재

로 카페트를 적용한 경우 잔향시간은 0.91 s로 짧아

진다. 잔향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흡음성 마

감부위는 천장으로 석고보드 천장 대신 흡음텍스를 

적용하면 거실부위의 잔향시간은 0.55 s로 상당히 짧

아지게 된다. 바닥(카페트)과 벽체(페브릭) 및 천장

(흡음텍스) 모두에 흡음마감재를 적용했을 경우 거

실에서의 잔향시간은 0.47 s로 당초의 비흡음성 마감

에 비해 약 65 % 가량 줄어드는 효과를 보인다.

3.4 저소음 설계의 효과 

3.4.1 방음구획 

강대준 등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잔향실법 측정규

격에 의한 냉장고의 음원파워레벨(125 Hz ~ 4 KHz 1 

옥타브대역)은 49.2 dBA이다.[15] 9 mm 석고보드 2장

을 덧대어 차음케이스를 설치하는 경우(Type J) 및 

그 내부에 흡음성 마감재(Type K)를 덧대는 경우를 

가정하였다. 차음케이스는 41 dBA로 1 dBA 정도가, 

그 내부에 NRC 값이 0.61인 유리섬유를 부착한 결과

는 38 dBA로 기존안에 비해 4 dBA 정도 저감된다

(Table 6). 기존 연구결과로부터 유추하면 40 dBA ~ 

50 dBA 수준의 소음환경에서 5 dB 정도의 신호대잡

음비 증가는 고령자의 듣기 어려운 정도 수준을 13 % 

가량 낮추는 것으로 볼 수 있다.[5]

3.4.2 소음성 주방기기 주변의 흡음재 배치 

레인지후드(Fume hood)는 위 1)의 냉장고보다 큰 파

워레벨을 나타내고 있는 소음성 주방기기이기도 하

다. 레인지후드 아래쪽의 화구 주변 벽면에 글라스울

Table 5. Reduced RT (volume change, space devision).

Unit type
Frequency band (Hz)

125 250 500 1 K 2 K 4 K Avg.

Normal(A) 1.32 1.23 1.36 1.53 1.35 1.06 1.31

Reduced volume(B) 1.29 1.17 1.3 1.5 1.32 1.04 1.27

Separated space (C) 0.78 1.13 1.38 1.54 1.41 1.11 1.23

Reduced volume + 

Separated space (D)
0.78 1.09 1.3 1.49 1.35 1.08 1.18

Fig. 8. (Color available online) Effect of additional 
absorption treatments.

Table 6. Noise propagation level before and after the 
installation of sound proof box.

Frequency bands (Hz)
Rw

125 250 500 1 k 2 k 4 k

PWL 33.6 39.6 41.4 38.5 41.5 45.2 49.2

Normal (I) 23.9 31.8 34.9 33 35.3 37.5 42

Sound proof box (J) 23.2 30.5 33.9 32.2 34.4 36.5 41

Absorptive box (K) 23.4 31 33.1 28.9 29.2 30.9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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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불연 다공질흡음재로 마감된 조리공간을 설

계하였다(Fig. 4). 화구의 주변은 기름때나 조리냄새 

등으로 오염되기 쉬울 뿐더러 불연재로 마감되어야 

하므로 탈착교환 가능한 글라스울 등의 불연흡음보

드 패치를 부착하는 아이디어를 수립하였다. 강대준 

등의 문헌[15]에서 제시된 90 W 레인지후드를 적용하

여 주변벽의 타일 마감(Type L) 및 흡음재 마감(Type 

M) 경우를 비교한 결과를 Table 7에 정리하였다.

3.5 고차음 설계의 효과

3.5.1 방화피난벽 차음성능 향상

INSUL v9.0.24 프로그램으로 9 mm 두께 석고보드 

단일벽체의 기존 방화피난벽의 차음성능을 확인한 

결과 Rw 25 dB로 낮은 차음성능을 띄고 있다. 차음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Fig. 5 구조의 차음성능을 

확인한 결과, Rw 44 dB로 기존 방화피난벽과 비교했

을 때 19 dB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성난

청의 영역인 고음역대로 갈수록 차음성능이 향상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결과 기존 방화피난벽을 

이중벽으로 보완하는 것은 차음성능 향상에 적합하

며, 석고보드 사이에 공기층을 둠으로 인해 피난 시 

사용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Table 8).

3.5.2 세대출입구 차음 및 흡음 

Odeon v15.12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단일 출입문을 

통해 유입되는 소음레벨을 거실 4지점에서 확인하

였다. 또한 Fig. 6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이중현관을 

적용할 때와 이중현관 및 흡음재를 적용하였을 때의 

소음레벨을 비교하였다. 계단실에서 발생되는 소음

은 60 dB로 가정하여 진행하였다. 주로 차음성능이 

낮은 출입구를 통해 주거공간으로 전달된다. 차음성

능이 취약한 출입구를 보완한 결과, 이중현관을 적용

했을 때가 기존 출입구보다 낮은 소음레벨을 나타냈

다. 또한 이중현관을 적용하고 측벽을 흡음성이 있는 

마감재를 적용하였을 때 소음레벨이 더 낮아지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실험을 통해, 계단실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출입구를 보완함으로서 어느정도 소음 전달

을 차단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Table 9).

IV. 고령자 재가보호 주택의 음향설계

위에서 제안하고 검증한 설계기법의 효율을 바탕

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재가보호 주거시설 음향설

계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Table 10 및 Figs. 9와 10

은 음향효과를 기본으로 하되 층간소음이나 고령자

의 안전 등 추가효과를 감안하여 제안된 우선순위 

설계 방안을 나타낸 것이다.

① 바닥카페트 : 바닥카페트 설치는 흡음계수 높여

서 잔향시간 감소 및 소음전달 저감 효과가 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서 낙

상의 가능성이 줄어들 뿐 아니라 낙상사고의 경

우에도 충격량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1/3 이상이 1년에 1회 이상의 낙상

을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17]를 감안하여 기존 주

택에도 쉽게 보완할 수 있는 바닥 카페트는 중요

한 재가보호 고령자 시설이다. 

② 공간의 구획 : 출입구-거실-식당-주방 공간이 하

나로 이어져 있는 설계를 피하고 각 공간을 구획

한다. 이로인해 거실의 용적이 줄어들어서 잔향

Table 7. Noise propagation level before and after 
the installation of absorption patch.

SPL
Frequency bands (Hz)

Sum
125 250 500 1 k 2 k 4 k

PWL 44.9 50.5 58.6 60.2 59.8 57.3 65.4

Normal (L) 34.5 42.2 51.7 54.4 53.2 49.1 58.7

Absorbption (M) 32.9 40.4 48.5 50.2 48.7 44.6 54.6

Table 8. Sound insulation performance difference.

Frequency bands (Hz)
Rw

125 250 500 1 k 2 k 4 k

Single layer (N) 11 15 20 25 29 24 25

Multi layers (O) 18 34 46 56 61 54 44

Table 9. Sound insulation of entrance area.

SPL
Frequency bands (Hz)

Sum
125 250 500 1 k 2 k 4 k

Door only (P) 40.3 42.7 44.7 45.6 43.9 41.9 51.3

Double layer (Q) 36.5 40.7 43.1 43.6 41.4 39 49.1

Absorptive finish 

(R)
37.1 41.1 42.1 39.6 34.4 30.7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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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짧아진다. 현관 출입구 이중문에 의한 거

실-출입구 공간구획은 부가적으로 계단실에서

의 소음 유입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 또한 거실-

식당의 공간 구획에 의해 주방 소음성 기기 소음

의 차단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③ 흡음천장 : 천장 상부의 공기층 효과 및 가구 등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 큰 흡음 면적으로 인해 흡음

천장은 매우 효과적인 잔향시간 감소 및 소음 전

달량 감소 방법이다. 특히 다공질 흡음천장은 천

장 상부 공간의 공진을 유발하지 않으므로 바닥

충격음 차단성능에도 유리한 방법이다.[9]

④ 레인지후드 주변벽 불연흡음재 : 레인지후드는 

화구에 인접하여 화재의 위험성이 있을 뿐더러 

기름때 등에 의해 쉽사리 더러워진다. 이런 이유

로 타일 등 화재와 기름때에 강한 재료로 주변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강한 반사성

의 재료로 레인지후드 소음을 증폭시키는 역할

을 한다. 레인지후드 주변에 기름때 등으로 더러

워졌을 때 쉽사리 교환 가능한 글라스울 소재의 

불연 다공성 마감재 패치로 마감하여 소음원레

벨을 저감시킬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⑤ 방음구획 : 냉장고, 레인지후드, 블랜더, 에어프라

이어 등 주방에 위치한 소음성 기기는 싱크대, 식

탁 등 개방된 위치에 제각기 놓여 있어 인접한 공

간으로의 소음전달에 취약하다. 분산되어 있는 

소음성 주방기구들이 같은 시간대에 가동될 경우 

소음원이나 전달경로를 제어하기 힘들기 때문에 

소음대책을 수립하기도 어렵다. 기존 연구의 결

과 배경소음 종류별로는 충격성 소음보다 정상상

태 소음의 듣기 어려운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

다.[8] 따라서 냉장고나 레인지후드 등의 정상상태 

소음원에 대한 방음구획을 더욱 중요하게 고려하

여야 한다. 설계 시점에서 위 소음원 기기들의 집

중배치 위치 및 레이아웃을 정하여 내부 흡음재

Centralized deployment 
of noise cooking devices

Absorptive patch 
installed around fume 

hood

Separation of area

Fig. 9. (Color available online) Fume hood and noisy 
cooking devices.

Fig. 10. (Color available online) Acoustic design of 
residential facilities for home care seniors.

Table 10. Acoustic design model of residential facilities 
for home care seniors.

Design solution Acoustic effect Additional effect

① Floor carpet Low reverberation Safety

②

Living 

room-dining room 

separation

Low reverberation 

Low noise

Less kitchen 

appliances noise

③ Absorptive ceiling
Low reverberation 

Low noise

Mitigation of 

floor impact 

noise

④

Absorptive 

finishing around 

fume hood

Low noise
Cleanness

Safety

⑤

Seperaton of 

noisy kitchen 

appliances 

Low noise High usability

⑥

Multiple layer dry 

wall for fire 

escape

High sound 

ins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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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한 방음구획 통합 설계안을 수립하였다.

⑥ 방화피난구 : 발코니 확장에 의해 실질적으로 인

접 세대와의 세대간 벽이 될 수 있는 방화피난구

는 노인성 난청으로 인해 높아진 가전기기 볼륨

으로 이웃 세대외의 불화를 파생시킬 수 있다.

V. 결  론

고령자는 은퇴 후 오롯이 본인을 위한 삶을 살아가

고자 한다. 하지만 고령자인구비율이 지속적으로 증

가하면서 고령자를 위한 주거정책은 고령자의 사고

를 예방하기 위한 무장애설계 등에만 치우지고 있다. 

고령자의 은퇴 후 30년 이상을 다치지 않게만 도와주

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고령자가 사회적으

로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고령자의 사회적 소통에 대한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취에 방해가 되는 소음과 잔향환

경을 개선함으로써 주택 내에서만큼은 청취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건축 설계를 제안하고 검증하였다. 

또한 고령자의 정서적, 심리적, 경제적 상황을 배려할 

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것’과 ‘듣는 것’에 대한 설계를 

제안함으로서 앞으로 있을 고령화에 대비해 최적의 

고령자 주택에 대한 설계안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

구를 진행한 결과, 공간의 크기 조정과 의사소통이 진

행되는 공간을 소음이 발생하는 공간과 분리시키고, 

바닥에 흡음성 마감재를 설치하는 것이 잔향환경과 

소음환경에 개선이 된다. 또한 방화피난벽을 개선시

켜주는 것도 소음을 저감시키는 방안이다. 음향환경 

뿐만 아니라 저소음 가전기기와 주방기구를 선택하

는 등의 비음향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고령자의 청취

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연구는 시뮬레이

션을 활용하여 진행하였지만 차후 연구에서는 다양

한 평면 형태와 고령자의 청력손실을 배려한 주거공

간을 만들어 직접 측정하고 고령자를 대상으로 듣는 

것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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